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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관 문화훈장 받는 박서보 "21세기 단색화는 최고의 치유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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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

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로 평가 받는 박서보 화백이 문화계 최고 영예인 금관 문화훈장을 받습니다. 

단색화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 시킨 공을 인정 받았습니다.

최윤정 기자입니다.

[리포트]

박서보 화백은 잘 익은 홍시의 주홍빛을 표현하거나, 벚꽃색, 유채꽃색, 제주에서 본 공기의 색 등 작가가

체험한 자연의 색들을 작품 속에 담습니다.

물에 불린 한지를 겹겹이 붙이고 굵은 연필로 여러 번 선을 긋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.

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자신을 비워내는 수행이라고 표현합니다

박서보 / 작가

"그림은 수신을 위한 수행의 도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"

올해 구순의 나이에도 왕성하게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는, '색채 묘법'을 통해 색채 치유론을 내세우며 국내

미술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습니다.

박서보

"자연의 색채를 내 화면 속에 유인을 해가지고 색채가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쪽으로 가면 그건 더 좋은 일

아니냐."

내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회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.

박서보

"죽어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무덤 속에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"

그의 작품들은 프랑스 퐁피두 센터에서 영구 소장하는 등 세계 미술계의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

있습니다.

문화훈장 시상식은 내일 오후 국립극장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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